
Part 3
2021 주요결과 요약

1 인구 항목

2 시도 공통항목

3 전라남도 항목

4 장성군 특성항목





- 21 -

1. 인구 항목

▶ 2020년 ‘남자’는 22,781명으로 전년대비 708명(3.01%) 감소, ‘여자’는 21,683명으로 

전년 대비 567명(2.55%) 감소함. 장성군 주민등록인구는 44,464명으로 전년 대비 

1,275명(2.79%) 감소, 세대수는 23,178세대로 전년 대비 328세대(1.44%) 증가함

▶ 남녀 인구 구성비는 ‘남자’의 경우 51.2%로 2019년 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48.8%로 2019년 대비 0.2%p 상승함

<< 인구수와 세대수 >>

(단위 : 명, 세대)

21,557 21,885 22,095 22,850 23,178

46,104 46,111 45,795 45,739 44,46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대 인구

▶ 2020년 장성군의 연령별 인구는 0~9세(2,781명), 10~19세(3,283명), 20~29세(4,273명), 

30~39세(3,661명), 40~49세(5,536명), 50~59세(7,481명), 60~69세(7,260명), 70~79세

(5,937명), 80~89세(3,710명), 90세 이상(542명)으로 나타남

▶ 성별 구성비의 경우 남자는 50~59세(9.6%)에서 가장 높고 여자는 60~69세(7.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70대 미만까지는 남자의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70대 이상부터는 

여자의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남

<< 성별 및 연령별 인구 >>

(단위 : 명)

1,403
1,731

2,542

1,941

3,166

4,268

3,812

2,612

1,183

123

1,378
1,552

1,731 1,720

2,370

3,213

3,448

3,325

2,527

419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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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출생 수는 전년(267명) 대비 7명 감소한 260명, 사망 수는 전년(519명) 대비 10명 

증가한 529명으로 나타남. 2016년 이후로 출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 자연증가율은 천 명당 –6.0%으로 전년(-5.5%) 대비 0.5%p 감소, 인구성장률

은 천 명 당 –2.8%로 전년(-0.1%) 대비 2.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출생 수와 사망 수 >> << 자연증가율과 인구성장률 >>

(단위 : 명) (단위 : %)

375
328 344

267 260

450
486

522 519 529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생 사망

-5.5

-0.1

-6.0

-2.8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

2019년 2020년

▶ 2020년 장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509명으로 전년(1.429명) 대비 0.08명 증가했고   

연령별 출산율(71.5명)은 전년(61.4명) 대비 ‘35~39세’가 10.1명 상승함. 연령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30~34세’는 해당연령 인구 천 명당 118.8명으로 전년(114.5명) 

대비 증가했음.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15~19세’, ‘30~34세’와 ‘35~3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모의 연령별 출산율 >>

(단위 : 명)

1.1

15.7

82.4

114.5

61.4

10.2

0.0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2

14.1

75.4

118.8

71.5

9.5

0.0

2019년 2020년

▶ 2020년의 순이동은 –1,017명으로 전년대비 1,191명 감소했고 이동률은 2.7%p 감소함. 전입인구는 

5,698명으로 전년(6,574명) 대비 876명 감소했고 전입 이동률은 1.6%p 감소하고 전출인구

는 6,715명으로 전년(6,400명) 대비 315명 증가했고 전출 이동률은 1.1%p 증가함

▶ 전입인구의 이동률은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2020년에 하락했고 전출인구의 이동률은 

2017년에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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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전입 및 전출인구 >> << 연도별 순이동 >>

(단위 : 명) (단위 : 명)

5,692

5,894

6,113

6,574

5,698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883

5,711

6,251

6,400

6,715

전입 전출

-191

183

-138

174

-1,017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2020년 외국인 인구는 933명으로 전년(1,097명) 대비 1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남자인구는 618명으로 전년(694명) 대비 76명 감소하고 여자인구는 375명으로 

전년(403명)대비 28명 감소함. 

▶ 국적별 경우 베트남 인구가 319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106명), 중국(42명)순으로   

나타남. 전년도 대비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외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베트남 출신 외국인 인구가 2019년(343명) 대비 2020년(319명)에 24명 감소함

<< 연도별 외국인 인구 >> << 연도 및 국적별 외국인 인구 3순위 >>

(단위 : 명) (단위 : 명)

1,114

1,148

1,105 1,097

993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6

343

119

42

319

106

중국

베트남

필리핀

2019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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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 공통항목

▶ 군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 점수는 6.6점으로 조사됨. 살고 있는 지역 생활과  

행복 빈도는 평균 6.5점, 걱정 빈도는 평균 4.1점으로 나타남.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하는 군민이 70.0%로 많았고 행복 빈도는 66.8%, 살고 있는 

지역 생활은 68.6%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함

<< 삶에 대한 만족감 >>

(단위 : %)

7.6 8.1 10.0

53.0

22.3 23.4 23.3 23.6

70.0 68.6 66.8

23.4

자신의 삶 살고 있는 지역 생활 행복 빈도 걱정 빈도

4점 이하 5점 6점 이상

▶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 비율은 46.9%, ‘200만원 미만’의 비율은 53.0%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이 고액(500만원 이상)인 군민은 5.9%로 나타남. 남자는 ‘200~

500만원 미만’(50.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82.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도별 가구 월평균 소득 >> << 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단위 : %)

54.5

39.5

6.1

53.0

41.0

5.9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19년 2021년

41.9

50.5

7.5

82.6

15.7

1.6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남자 여자

▶ 소득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14.0%, ‘보통’ 39.1%, ‘불만족’ 28.8%, ‘해당 없음’은  

18.1%로 나타나며, ‘불만족’이 ‘만족’에 비하여 14.8%p 높은 비율을 가짐. 지역별의 경우 

‘만족’의 응답비율이 중부권은 16.2%로 광주인근권(9.2%)에 비해 7.0%p 높게 나타난 

반면, ‘매우 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권(4.9%)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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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만족도 >> << 지역별 소득 만족도 >>

(단위 : %) (단위 : %)

불만족

28.8

보통

39.1

만족

14.0

30.9

26.0

27.2

29.7

30.3

44.1

44.5

52.2

16.2

14.6

11.6

9.2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

불만족 보통 만족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에 대하여 ‘별로 없었다’ 44.8%, ‘가끔 있었다’ 32.9%, ‘전혀 

없었다’ 14.8%,  ‘매우 자주 있었다’ 7.6% 순으로 응답함

▶ 지역별의 경우 ‘없었다’의 응답비율은 북부권(68.2%), 중부권(57.4%)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었다’의 응답비율은 광주인근권(47.5%), 서부권(42.8%) 순으로 높게 조사됨.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중부권은 ‘전혀 없었다’와 ‘매우 자주 있었다’가 각각 20.7%, 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짐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여부 >> << 지역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여부 >>

(단위 : %) (단위 : %)

없었다

59.5

있었다

40.5

57.4

68.2

57.2
47.5

42.6

31.8

42.8
47.5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

없었다 있었다

▶ 주거환경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의 응답비율이 ‘불만족’보다 높게 응답함. 주택

(시설, 면적, 구조 등)의 만족도는 ‘만족’ 40.7%, ‘보통’ 40.8%, ‘불만족’ 18.5%,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의 만족도는 ‘만족’ 43.8%, ‘보통’ 42.5%,  

‘불만족’ 13.7%,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의 만족도는 ‘만족’ 

44.8%, ‘보통’ 41.4%,  ‘불만족’ 13.9%로 나타남. 주거환경 만족도 중에서 주차장의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19.1%, 주택의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4.6%로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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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만족도 >>

(단위 : %)

18.5

13.7 13.9

40.8 42.5 41.440.7
43.8 44.8

주택 기반시설 주차장 이용

불만족 보통 만족

▶ 교통수단 만족도 중 택시의 ‘만족’ 응답비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철/경전철이 가장 낮게 나타남.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만족’은 20.2%, ‘보통’ 34.8%, 

‘불만족’ 13.2%, 시외/고속버스의 ‘만족’은 19.1%, ‘보통’ 36.8%, ‘불만족’ 9.8%,   

택시의 ‘만족’은 21.7%, ‘보통’ 37.5%, ‘불만족’ 8.7%, ‘지하철/경전철’의 ‘만족’은 0.5%, 

‘보통’ 2.6%, ‘불만족’ 2.0%로 나타남

▶ 시내버스/마을버스 만족도는 서부권과 북부권의 ‘만족’이 각각 22.2%,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시외/고속버스는 여자의 11.7%는 ‘불만족’으로 남자(8.0%)보다 

3.7%p 높게 응답함.

<< 시내버스/마을버스 >> << 시외/고속버스 >> << 택시 >>

(단위 : %) (단위 : %) (단위 : %)

불만족

13.2

보통

34.8

만족

20.2

해당없음

31.7

불만족

9.8

보통

36.8

만족

19.1

해당없음

34.2

불만족

8.7

보통

37.5

만족

21.7

해당없음

32.1

▶ 전남 및 시군의 거주기간에서는 ‘30년 이상’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5년 미만’, 

‘5~10년 미만’, ‘20~25년 미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전남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군민은

59.7% 응답했으며 시군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군민은 55.1%로 나타남

▶ 전남의 10년 후 정주의사에 대해 군민의 74.1%(‘매우 그렇다’(29.6%), ‘그런 편이다’

(44.5%))가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시군의 10년 후 정주의사는 ‘그렇다’가 

71.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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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주기간 >> << 10년 후 정주의사 >>

(단위 : %) (단위 : %)

18.0

10.7

11.5

59.7

20.5

12.7

11.7

55.1

1~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전남 거주기간 시군 거주기간

9.2

16.6

74.1

10.3

17.8

71.9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남 시군

▶ 일자리 충분도에 대해 ‘그렇다’는 21.5%, ‘보통이다’ 50.1%, ‘그렇지 않다’는 28.4%로 

응답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여자의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남자보다 3.5%p 높은 비율을 

가짐. 일자리 충분도에 대하여 ‘그렇다’라는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권

(30.6%)으로 조사된 반면, 중부권은 17.1%로 가장 낮은 비율이 조사됨. 일자리 기회가 

충분한가에 대한 문항의 ‘그렇지 않다’는 광주인근권이 34.7%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며 서부권은 24.6%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임

<< 일자리 충분도 >> << 지역별 일자리 충분도 >>

(단위 : %) (단위 : %)

그렇지 않다

28.4

보통이다

50.1

그렇다

21.5

31.0

24.7

24.6

34.7

51.953.1

44.9
47.1

17.1

22.2

30.6

18.2

중부권북부권서부권광주인근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 지난 일주일 간 일을 했던 군민은 60.3%, 하지 않았던 군민은 39.7%로 조사되었으며,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1.7%, ‘보통’ 57.4%, ‘불만족’ 10.9%, 임금/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8.6%, ‘보통’ 48.8%, ‘불만족’ 22.6%,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2.2%, ‘보통’ 56.2%, ‘불만족’ 11.5%,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2.2%, 

‘보통’ 54.9%, ‘불만족’ 12.8%로 나타남.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만족’은 30.3%, 

‘보통’ 60.0%, ‘불만족’ 9.7%로 응답함

▶ 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육아 또는 가사’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쉬었음’ 21.0%, 

‘정규교육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 12.2%, ‘취업준비’ 6.3%, ‘구직활동’ 3.9%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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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만족도 >>

(단위 : %)

10.9

22.6

11.5 12.8
9.7

57.4

48.8

56.2 54.9
60.0

31.7
28.6

32.2 32.2 30.3

하는 일 임금/가구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 교육환경 만족도 중 보육 환경 만족도는 ‘만족’ 16.3%, ‘보통’ 50.4%, ‘불만족’ 33.3%,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만족’ 22.9%, ‘보통’ 48.5%, ‘불만족’ 28.6%, 학교 외 교육 기회 충

분도는 ‘그렇다’ 11.9%, ‘보통이다’ 47.6%, ‘그렇지 않다’ 40.5%,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는 

‘그렇다’ 14.5%, ‘보통이다’ 52.2%, ‘그렇지 않다’ 22.0%, ‘잘 모르겠다’ 11.3%로 나타남

▶ 보육 환경 만족도에 대해 남자는 ‘불만족’을 30.5%가 선택한 반면, 여자는 과반수이상의 

비율(58.5%)이 ‘불만족’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 공교육 환경 만족도에서 북부권의 경우 

‘불만족’이 44.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지역별 보육 환경 만족도 >> << 지역별 공교육 환경 만족도 >>

(단위 : %) (단위 : %)

33.3

25.5

43.8

42.1

16.1

50.4

52.6

43.4

44.5

83.9

16.3

21.9

12.8

13.3

0.0

2021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

불만족 보통 만족

28.6

14.6

44.5

29.9

35.6

48.5

54.3

39.8

54.5

46.8

22.9

31.1

15.8

15.6

17.6

2021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

불만족 보통 만족

▶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15.0%, ‘보통’ 58.2%, ‘불만족’ 26.8%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중부권에서 20.5%로 가장 높고 북부권에서 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북부권의 경우 ‘불만족’이 40.2%로 중부권(20.9%)보다 19.3%p 높은 비율을 보임

▶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하여 ‘보통’ 58.6%, ‘불만족’ 27.0%, ‘만족’ 14.4%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며 ‘만족’의 비율이 ‘불만족’보다 12.6%p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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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

(단위 : %) (단위 : %)

불만족

26.8

보통

58.2

만족

15.0
불만족

27.0

보통

58.6

만족

14.4

▶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평일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1%로 나타남. 연령별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감소하고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주말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3%로 나타남. 

<< 연령별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평일) >> << 주말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 (단위 : %)

56.6

42.5
47.8

60.5

79.4
83.4

43.4

57.5
52.2

39.5

20.6
16.6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71.3

그렇다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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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통항목 총괄

▶ 교통수단 만족도에 대하여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택시 중 만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택시(21.7%)로 나타남. 반면 불만족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시내/마을버스(13.2%)로 나타남. 시내/마을버스는 전체 군민 68.3%에 해당

하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희망하는 노선 변경, 배차 시간 조정, 버스 

승강장의 위치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 향후 10년 이후에도 현재 시군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정주의사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1.9%, 보통이다 17.8%, 그렇지 않다 10.3%로 많은 군민들이

계속해서 장성군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함. 다만 연령별의 경우 다른 연령들과 비교하여 

15~29세는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이는 일자리 충분도 

문항에서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취업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젊은 연령층을 계속 장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자리 정책 마련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성군민 28.4%가 장성군 내에서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광주인근권에서 그렇지 않다가 34.7%로 일자리 기회가 충분

하다고 생각하는 군민(18.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따라서 지역별 고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교육환경 만족도 중 학교 외 교육 기회 충분도에 대하여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40.5%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군민(11.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그 중에서도 북부권(52.8%)은 광주인근권(29.2%) 보다 학교 외 교육 기회가 더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이므로 필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별 응답 결과를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장성군민은 장성군의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에 대하여 만족(15.0%)하는 

비율보다 불만족 (26.8%)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특히 북부권에서 불만족(40.2%)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앞선 생계유지 어려움과 

교육환경과 더불어 문화여가시설의 확보 및 접근성 향상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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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남도 항목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출산 지원확대’(19.0%), ‘육아휴직제도 활성화’(12.1%)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임신출산 지원확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반면, ‘유연 근무제 

확산’은 30대~50대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응답으로 ‘2명’이 50.1%, ‘3명’(28.4%), ‘1명’(12.2%) 순으로 

조사됨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 이상적인 자녀 수 >>

(단위 : %) (단위 : %)

43.1

15.3

11.1

7.9

9.5

30.9

19

12.1

7.9

10.3

보육,교육비지원확대

임신출산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활성화

유연근무제확산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2019년 2021년

0명

0.6

1명

12.2

2명

50.1

3명

28.4

3명 초과

8.9

평균 2.3명

▶ 걱정되는 질환으로 ‘암’(37.4%)과 ‘치매’(34.8%)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암’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반면, ‘관절염’과 ‘치매’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관절염’은 60세 이상(13.7%)과 65세 이상

(15.3%)에서 확연하게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났으며 ‘피부병’은 특히 4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걱정하는 질환으로 나타남

▶ 걱정하는 이유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가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삶의 질 저하’(24.6%), ‘의료비 부담’(24.5%)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 걱정하는 질환 >> << 걱정하는 이유 >>

(단위 : %) (단위 : %)

37.4
34.8

8.6
2.3

3.8

암 치매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24.5

13.7

24.6

8.9

26.6

1.7

의료비 부담

생활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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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여부는 ‘피운다’가 14.2%, ‘피우지 않는다’는 85.8%로 나타났으며 피운다고 응답한  

군민 중 39.7%는 하루 평균 흡연량이 6~10개비라고 응답함. ‘피우지 않는다’(83.5%)  

라고 응답한 군민 중 22.0%는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라고 응답했으며 

‘피워본 적이 없다’는 78.0%로 조사됨

▶ 금연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48.6%, ‘없다’는 51.4%로 나타남. 금연을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49.8%,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30.8%), ‘금단증세가 심해서’(12.6%)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 하루 평균 흡연량 >>

(단위 : %)

11.3

27.0

14.1

40.0

0.0

6.3

1.4

8.2

39.7

7.6

36.6

1.2
3.2 3.5

1~5개비 6~10개비 11~15개비 16~20개비 21~25개비 26~30개비 30개비 초과

2019년 2021년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17.0%), ‘보육시설’(11.9%) 순으로 높은 비율로 

조사됨

▶ ‘교육시설’의 응답 비율은 30~39세와 40~49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시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15~29세에서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남. 

‘문화예술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 조사된 반면, 

‘보건의료시설’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로 조사됨

<< 편의시설 수요 >> << 연령별 주요한 편의시설 수요 >>

(단위 : %) (단위 : %)

24.9

17.0

11.9

9.2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13.4

22.2 23.2
26.0

29.6 30.7

8.2

15.1
12.6

7.2
6.0

4.8

13.6

3.3 6.0

8.2
7.0 7.5

18.8

12.2 11.2

8.2

2.6 1.8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보건의료시설 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예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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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 재난   

대응’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기오염’ 25.8%, ‘쓰레기 투기’ 19.2% 

순으로 나타남. 2019년에는 ‘대기오염(37.5%)’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재난대응’은 10.9%로 2021년과 비교하여 26.1%p 차이를 보임

▶ ‘기후변화 재난대응’과 ‘쓰레기 투기’는 15~29세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나는 

반면, ‘농약, 화학비료 사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상위 3개 항목) >> << 환경문제에 대한 연령별 인식 >>

(단위 : %) (단위 : %)

기후변화

재난대응

37.0

대기오염

25.8

쓰레기 투기

19.2

38.8
36.8

38.6

33.0

37.7
36.3

5.0 4.3 5.1

10.8

12.1 13.4

21.5 20.7

17.1
20.2

18.3 18.5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기후변화 재난대응 농약, 화학비료 사용 쓰레기 투기

▶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가 41.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20.3%, ‘외로움, 소외감’ 9.9% 순으로 조사됨. 북부권의 경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에 13.4%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비율로 응답함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 지역별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

(단위 : %) (단위 : %)

42.2

32.7

5.1

9.4

1.5

41.2

20.3

9.9

6.8

6.4

건강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소외감

소일거리가 없음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2019년 2021년

중부권

6.4

북부권

13.4

서부권

1.1

광주인근권

3.8

▶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정책이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1순위인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2019년에는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2순위)과 15.9%p 차이를 보였으나 2021년도에는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2순위)과 23.2%p로 더 큰 격차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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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정책 >>

(단위 : %)

38.8

12.4 12.3

22.9

6.5 7.3

0.0

43.1

8.3
12.3

19.9

9.0
6.7

0.7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

경제적 지원 소통 공간 제공 및

상담

기타

2019년 2021년

▶ 독서 여부에 대하여 ‘없음’ 57.9%, ‘1~5권’ 33.7%, ‘6~10권’ 5.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독서량 만족도 ‘충분하다’는 5.9%로 2019년(8.5%)에 비해 소폭(2.6%p) 감소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없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1~5권’이  

높은 응답 비율을 가짐. 15~29세는 4.2권으로 평균 독서량이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은 

0.7권으로 독서량이 가장 적음

▶ 2019년과 마찬가지로 독서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가 28.2%의 비율로 응답함 

<< 독서여부 >> << 연령별 독서량 비율 >>

(단위 : %) (단위 : %)

없음

57.9

있음

42.1 평균

2.1권 29.6
41.2 42.5

53.4

76.8
82.3

51.5
47.0 47.9

37.8

19.5
16.018.9

11.8 9.6
8.8 3.7 1.8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없음 1~5권 6권이상

▶ 야간활동 안정성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49.6%, ‘보통이다’ 36.7%, ‘불안하다’ 13.7%로 

나타났으며 광주인근권의 경우 야간활동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27.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야간활동이 불안한 가장 큰 원인은 ‘가로등이 없어서’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인적이 드물어서’ 34.8%, ‘우범지역이므로’ 0.8% 순으로 응답함. 대처방법으로

2019년에는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된 

반면, 2021년에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61.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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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야간활동 안전성 >> <<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

(단위 : %) (단위 : %)

54.1

27.5

18.3

49.6

36.7

13.7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2019년 2021년

가로등이

없어서

60.9

우범지역이므로

0.8

인적이

드물어서

34.8

기타

3.6

▶ 도로명주소 활용여부에 대하여 ‘활용한다’는 73.8%, ‘활용하지 않는다’는 26.2%의 

응답 비율을 보임. 15세~29세가 ‘활용한다’에 93.3% 응답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편리성 여부에 대하여 ‘편리하다’는 85.2%, 

‘불편하다’ 3.6%, ‘보통이다’ 11.2%로 조사됨

▶ 주로 활용하는 분야에 대하여 ‘배송관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길찾기’ 39.9%, ‘주소찾기’ 12.3% 순으로 나타남.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  ‘홍보 부족’의 응답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옛 주소에 

익숙’ 39.9%, ‘체계가 어려움’ 12.3% 순으로 응답함

<< 주로 활용하는 분야 >> << 활용이 불편한 이유 >>

(단위 : %) (단위 : %)

39.9

41.9

12.3

4.6

1.1

0.1

길찾기

배송관련

주소찾기

회원가입

정보 다운로드

기타

39.9

41.9

12.3

4.6

1.1

0.1

옛 주소에 익숙

홍보 부족

체계가 어려움

기억하기 곤란

시설물 부족

기타

▶ 전라남도 행정정보 획득 매체에 대하여 ’주변사람들’이 2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TV’ 25.7%, ‘전남 도정 소식지’ 17.4% 순으로 나타남. 시·군정 행정정보 

획득 매체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TV’ 

19.4%, ‘인터넷’ 16.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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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항목 총괄

▶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60대 미만은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의 32.6%가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질환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60세 이상에서 간병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따라서 질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연령별 응답 결과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문제(41.2%)로 응답함. 일상 

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6.4%)은 2019년(1.5%)에 비해 4.9%p 높게 응답함. 따라서 

앞선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문항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령층은 건강문제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장성군은 60대 이상이 전체 군민 중 39.2%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정책이 필요함

▶ 장성군의 외국인 인구는 2020년 기준 993명이며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가짐. 

지역에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은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다문화 가정과 지역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과 군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야간활동 안정성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군민은 49.6%로 2019년(54.1%) 

대비 4.5%p 감소한 모습을 보임. 야간활동이 불안한 가장 큰 원인으로 가로등이 

없어서가 60.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적이 드물어서가 34.8%로 나타남.   

하지만 야간활동 안정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5명 중 3명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61.4%)로 응답함. 따라서 군민들의 야간활동 시 안전성을 위하여 가로등 확충 및 

안전 귀가서비스와 같은 정책 도입이 시급함

▶ 도로명주소 활용 편리성 여부에 대해서 편리하다가 81.0%로 2019년(70.3%) 대비 

10.7%p 증가한 모습을 보인 반면, 활용하는 비율은 4.9%p 감소함.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이유로 홍보부족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로 고령층 군민이 홍보   

부족에 응답했으므로 체계에 대한 교육 및 안내물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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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 특성항목

▶ 장성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입인구 확대’(25.8%)와 ‘귀농귀촌 

지원’(20.8%)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출산 장려’(16.9%),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13.0%)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임

▶ 북부권의 경우 ‘전입인구확대’(29.4%)가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광주인근권의 경우 ‘귀농귀촌지원’에 가장 높은 비율(27.4%)로 나타남. 서부권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역공동체조성’(12.9%)에 응답함

<< 인구감소 대응정책 >> << 지역별 전입인구확대 응답 비율 >>

(단위 : %) (단위 : %)

25.8

16.9

20.8

9.7

8.2

13.0

5.7

전입인구확대

출산 장려

귀농귀촌 지원

교육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조성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중부권

27.9

북부권

29.4

서부권

19.9

광주인근권

21.2

▶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집중 추진 분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21.6%),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21.4%),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11.6%),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11.1%), ‘우량기업 투자유치’(9.6%) 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 매우 높은 비율(38.2%)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30.2%)과 65세 이상(32.1%)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짐

<< 연도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 << 연령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

(단위 : %) (단위 : %)

20.8

11.3

16.6

9.4

7.0

21.6

11.1

21.4

11.6

9.6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지원

중장년층 취업지원

우량기업 투자유치

2019년 2021년

12.8

17.3

13.1

17.5

30.2
32.1

38.2

26.1

22.0 20.8

14.6 13.6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청년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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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내 보건소에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의료서비스로 ‘예방접종’이 29.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방문건강관리’(19.7%), ‘진료’(15.9%), ‘건강증진’(15.3%) 순으로 응답함

▶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예방접종’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는 반면, ‘방문건강관리’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도별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 << 연령별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

(단위 : %) (단위 : %)

40.9

17.7

11.2
8.7

18.4

29.0

15.3
19.7

12.9
15.9

예방접종 건강증진 방문 건강관리 정신

건강/치매

관리

진료

2019년 2021년

44.9

50.4

38.5

30.0

22.3
20.8

4.8 3.0

7.2
11.7

29.4
32.7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예방접종 방문 건강관리

▶ 실버복지 1번지 장성군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노인 복지 서비스로 ‘의료

서비스’(25.9%), ‘노인일자리’(24.2%)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60세 미만의 연령대의

경우 ‘의료 서비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 ‘의료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노인 복지 서비스 >> << 60세 이상의 노인 복지 서비스 >>

(단위 : %) (단위 : %)

노인 일자리

24.2

의료 서비스

25.9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15.1

생활안정

보조금

12.2

기타

22.6

26.6
25.7

13.7 13.4

9.2

6.4
4.3

의료

서비스

노인

일자리

생활안정

보조금

사회참여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

시설

교육기회

▶ 교육환경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72.6%가 ‘보통’에 응답하고 17.4%가 ‘만족’을 선택함. 

북부권의 경우 ‘보통’(84.3%)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이 응답한 반면, ‘만족’의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광주인근권의 경우 만족이 22.6%로 권역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짐. 

▶ 30대와 40대의 경우 ‘약간 불만족’(각각 20.2%, 14.6%)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30~39세(20.2%)와 65세 이상(3.2%)의 응답비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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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만족도 >> << 지역별 교육환경 만족도 >>

(단위 : %) (단위 : %)

만족

17.4

보통

72.6

불만족

10.1 18.9

7.3

19.5

22.6

73.0

84.3

69.2

67.4

8.1

8.4

11.4

10.0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

만족 보통 불만족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26.7%), ‘인재육성’(20.9%), ‘보육

환경 개선’(17.4%), ‘문화예술 활성화’(15.0%), ‘평생학습교육’(10.6%), ‘진로체험’(7.3%) 

순으로 조사됨

▶ 40세 미만의 연령대의 경우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이 평균과 다르게 

나타남. 15~29세는 ‘인재육성’(28.2%)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18.2%), ‘문화예술활성화’(17.2%) 순으로 나타남. 30~39세는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보육

환경 개선’이 각각 24.4%, 23.5%로 비슷한 비율을 보임

<< 교육환경 개선 정책 >>

(단위 : %)

17.4

26.7

10.6

15.0

20.9

7.3

2.2

보육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교육 문화예술 활성화 인재육성 진로체험 기타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로 ‘보건 의료 시설’이 34.1%,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노인 복지 시설 등)’(26.9%), ‘공원, 녹지, 산책로’(16.5%)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광주인근권’은 상위 3개 항목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북부권’은 ‘보건의료

시설’(38.9%)과 ‘사회복지시설’(36.1%)에 대한 응답에 집중되어 나타남

▶ 남자의 경우 ‘보건의료시설’(36.2%)이 가장 높게 타나나고 이 외 항목은 비슷한 비율로  

응답한 반면, 여자는 ‘보건의료시설’(36.0%), ‘사회복지시설’(27.7%), ‘공원, 녹지, 산책로’

(22.9%)에 응답비율이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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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교육환경 개선 정책 >> << 성별 교육환경 개선 정책 >>

(단위 : %) (단위 : %)

10.7

24.8

33.6

23.5

2.3
4.4

12.2 16.5

34.1

26.9

1.3

7.0

보육시설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

의료시설

사회

복지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2019년 2021년

12.9
18.9

36.2

15.8

9.3

22.9

36.0 27.7

보육시설 공원, 녹지, 

산책로

보건 의료시설 사회 복지시설

남자 여자

▶ 장성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먹거리 타운’(32.3%),  

‘관광홍보’(24.0%)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체험 프로그램’(16.1%), ‘숙박시설’(12.2%), 

‘교통인프라’(8.9%), ‘관광자원발굴’(6.2%) 순으로 조사됨

<< 관광 활성화 추진 정책 >> << 연령별 관광 활성화 추진 정책 >>

(단위 : %) (단위 : %)

32.3

24.0

16.1

12.2

먹거리타운 관광홍보 체험 프로그램 숙박시설

27.8

16.6

23.4
21.5

25.6 25.9

26.4

38.8

30.1 29.3

34.9 35.1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관광홍보 먹거리타운

▶ 장성군민이 가장 기대되는 관광경쟁력 사업으로 ‘황룡강 지방정원’(36.4%), ‘장성호 수변길 

및 장성호관광지’(34.3%)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산림휴양지’(12.6%), ‘필암서원’

(7.1%), ‘공설운동장’(5.8%) 순으로 나타남

<< 관광경쟁력 사업 >>

(단위 : %)

36.4
34.3

12.6

7.1
5.8

1.8 1.7

황룡강 지방정원 장성호 수변길 및

장성호관광지

산림 휴양지 필암서원 공설 운동장 물통골 상무 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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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를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가 26.0%,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가 8.5%,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가 65.4%로 나타남. 공식 SNS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15~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62.9%)의 군민이 공식 SNS를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에 응답함

▶ 이용하는 공식 SNS 1순위는 ‘카카오 채널’이 52.9%로 차지하고, ‘인스타그램’이 24.7%,  

‘페이스북’(16.1%), ‘유튜브’(14.9%), ‘블로그’(13.9%)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임. 20대 미만은 

이용하는 공식 SNS로 ‘페이스북’에 54.9%로 응답한 반면, 30대는 ‘인스타그램’(60.4%)과 

‘카카오채널’(59.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른 SNS보다 

‘카카오채널’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짐

<< 공식 SNS 인지 여부 >> << 이용하는 공식 SNS >>

(단위 : %) (단위 : %)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

8.5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26.0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

65.4

52.9

16.1

24.7

14.9

9.6

13.9

1.1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밴드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74.0%로 나타남.

‘장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및 전자형 발행’(16.4%), ‘농기계 임대료 감면’(5.0%), ‘소상 

공인 공공요금지원’(2.5%),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1.1%) 순으로 응답함

▶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광주인근권은 8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광주인근권의 장성

군민은 2순위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6.5%)에 응답한 반면, 그 외 지역은 ‘장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및 전자형 발행’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대응 정책 >> <<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

(단위 : %) (단위 : %)

74.0

16.4

5.0

2.5

1.1

긴급재난지원금

장성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및 전자형 발행

농기계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중부권

75.1

북부권

55.7
서부권

76.9

광주인근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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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민의 59.8%가 전통시장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함. ‘이용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한 연령대는 ‘65세 이상’(73.4%)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한다’에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양하지 않은 물품’이 37.4%로 나타나며, ‘구매 방법 

불편’이 20.7%, ‘접근이 어려움’이 19.5% 순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들 중 ‘다양하지 않은 물품’(42.5%)과 ‘구매방법 불편’ 

(29.2%)에서 중부권의 장성군민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으며 광주인근권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접근성이 떨어짐’(31.5%)이라는 항목이 높게 나타남

<< 전통시장 이용 여부 >> << 연령별 전통시장 이용 여부 >>

(단위 : %) (단위 : %)

이용한다

59.8

이용하지

않는다

40.2

29.4 27.1

52.9

63.9

72.8 73.4
70.6 72.9

47.1

36.1

27.2 26.6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다’(매우+다소)라고 기대하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변함이 없을 것이다’가 18.2%, ‘나빠질 것이다’(다소+매우)가 0.6%, ‘잘 모르겠다’는 

8.9%로 조사됨 

▶ 생활여건 변화에 대해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변함이 없을 것이다’와 ‘나빠질  

것이다’가 높은 비율을 보임

<< 생활여건 변화 기대 >> << 연령별 생활여건 변화 기대 >>

(단위 : %) (단위 : %)

좋아질 것이다

72.4

변함이 없을

것이다

18.2

나빠질 것이다

0.6

잘 모르겠다

8.9

61.3 61.9
66.3

73.6 75.5 76.0

26.1
20.2 22.0

18.0 17.2 16.6

0.0 1.1 0.6 0.6 0.3 0.2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좋아질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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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교통, 문화, 농림, 경제, 환경, 홍보 등 7개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만족’(매우+약간)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 복지분야에서 ‘만족’(매우+약간)(48.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교통분야, 환경분야에서 각각 ‘만족’(매우+약간)의 비율이 43.0%, 40.3%

순으로 조사됨. 복지와 교통 분야에서 2019년에 비하여 2021년에 만족 비율이 유지   

또는 소폭 상승하고 문화분야에서 2019년(44.5%)에 비하여 2021년(38.6%)의 만족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군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은 ‘매우 만족’(4.5%), ‘약간 만족’(34.4%)을 

합하여 38.9%로 나타나고, ‘보통’이 52.9%,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6.4%), ‘매우 불만족’ 

(1.8%)을 합하여 8.2%로 나타남

<< 분야별 군정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

48.7

43.0
38.6

35.9

29.4

40.3

32.4

45.2
42.2

49.7

57.0
53.8

49.2

55.9

6.1

14.9
11.7

7.2

16.8

10.6 11.7

복지분야 교통분야 문화분야 농림분야 경제분야 환경분야 홍보분야

만족 보통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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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항목 총괄

▶ 2020년 기준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4,464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 연도별 순이동

또한 –1,078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입장려금, 국적취득 축하금, 인구늘리기 유공기관 장려금 등을 

통한 전입인구 확대(25.8%)와 귀농귀촌 지원(20.8%)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장성군의 인구감소의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됨

▶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에 대하여 예방접종 29.0%, 방문건강관리 19.7%, 진료

15.9%, 건강증진 15.3% 순으로 응답함. 방문건강관리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짐. 이와 같은 결과로 노인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실버 복지 1번지 장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노인   

복지 서비스문항에서도 의료서비스(25.9%)에 가장 많이 응답한 만큼 의료 관련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성군의 교육환경 만족도에서 만족은 17.4%로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26.7%), 인재육성(20.9%), 보육환경 개선(17.4%), 

문화예술 활성화(15.0%)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따라서 교육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교별 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장학금 지원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와 

같은 정책이 필요함

▶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를 군민 65.4%가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에 

응답함. 연령별로 이용하는 공식 SNS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로 카카오 채널 (52.9%)과 

인스타그램(24.7%)을 이용하므로 이 두 가지의 공식 SNS 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2021년 군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2019년 대비 만족의 비율이 8.0%p

감소함(46.9% → 38.9%). 군정의 만족도에 대하여 복지분야(노인, 장애인, 여성, 

보건 등)의 만족 비율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분야(도로, 대중교통,

주정차)(43.0%), 환경분야(상하수도, 폐기물 등)(40.3%) 순으로 높은 비율을 가짐.  

반면 경제분야에서 불만족 비율이 16.8%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지역경제, 일자리,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